
민중의 힘

1. 성서 안의 민중운동의 맥

민중운동의 맥을 성서에서 잡는다면 먼저 에집트 탈출사건에서 시 

작해야 한다. 줄 애 굽기를 중심으로 구약이 시 작 되 는 데 , 출애굽 이야 

기를 볼 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그 것 을  모 세 와  파라오의 싸움 이야기로 

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. 즉  모 세 를  한  개체로만 보아서는 안 

된다는 것이다. 그 는  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성의 표 상이다. 구약에서 

는  모세 = 이스라엘 = 야곱으로 항상 묘 사 되 고  있다. 서구의 개인주의 

를  성서에서는 찾아볼 수  없다. 따라서 모 세 와  파라오가 싸운 것을 

개인이 싸웠다는 영웅주의적 시각에서 볼  것이 아니라 민중이 파라 

오 와  어떻게 싸웠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 아 야  이 이야기의 맥을 짚을 

수  있다.

에집트 탈출에 이어서 민중운동의 맥은 예수사건으로 이어지고 이 

것 은  요한묵시록으로 계 속되는데，요한묵시 록 은  로마제국의 박해에 

따른 민중의 아우성에 다름 아닌 것이다.

일단 구약에서의 민중운동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. 전술 

한 대로 출애굽은 민중의 사 건 이 고 ，이에 가나안 민중이 후에 합세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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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 된다. 이들은 부족동맹체를 형성하여 “야훼만이 승 리 자 ”라는 신 

앙으로 군주체제에 대해 승 리 를  거두게 된 다 . 즉  에 집트를 탈출한 합 

비루들이 가나안 합비루들과 함께 국가건설의 모체인 부족동맹체를 

건설하고，야훼에 대 한  신 앙만으로 군 주 가  없는 나 라 를  200년 동 안  

면면히 지켜온 것 이 다 . 여기에 성서의 위 대 한  민중운동의 맥이 살아 

숨쉬고 있다. 그 후  사울시대를 거쳐 다윗왕조로 접 어 드 는 데 ，다윗은 

권모술수를 지닌 간교한 인간이요，군사적 승 리 를  기 반 으 로  하여 마 

음껏 폭정을 누린 폭 군 이었다. 그 러 나  성서의 편집이 다윗시대에 주  

로  되었기 때문에 사가들은 다윗왕을 미화 • 찬양하기만 하였고，따 

라서 성서에서 다윗의 이미지는 상당히 왜곡된 것 이 다 . 다윗이 이러 

한 폭군이었다면 그 와  같은 학정을 견딜 수  없어 민중봉기가 있었을 

법하다. 다윗시대의 민중봉기는 압살롬과 세바에 의 한  두  번의 민중 

봉 기 가  유 명한데, 이들 봉 기 로  다윗왕권은 무력하게 된 다 .

한편 압살롬과 세바의 민중봉기로 이어진 민중운동의 맥은 예언자 

들에게로 계 승 되는데，예언자를 보 는  시 각 도  역시 그 들 을  개인이 아 

니 라  민중 안에서, 민중과 더불어 나 온  자 들 로 ，곧  집단개념으로 파 

악해야만 한 다 . 그들의 역할이 돋보이는 것 은  그들이 어떠한 조직이 

나  제도의 우 두머리나 권력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들 에게는 민중이 

라는 세력이 있었기 때 문이다. 예언자는 민중의 힘이었던 것 이 다 . 그  

리고 유다 지방의 예언자들은 ‘Israel’이라는 단어를 ‘돌 아 가 야  할 

곳 ’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.

이어서 포로기에 접어들면서 민중운동의 맥은 암 하  아레츠(久m 

ha' ares, 땅의 사 람 들 )에 게 로  이어진다. 당시 포로들의 대부분은 외 

세 와  결탁했던 사람들로서 이들은 외국으로 잡 혀갔다. 그 리 고  그후 

땅에 남아서 민족혼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바 로  이 암 하  아레츠이다. 

이들 포로시대의 사상은 주 로  묵시문학운동에 의해 이끌어지는데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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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묵시문학운동은 민중들의 아우성이자，운동이었다.

아무래도 이야기의 중 심 은  예수 이야기가 될 것 같 다 . 즉  예수시대 

의 민중운동을 중심으로 보 는  것이 성서 속의 민중운동을 확실하게 

보 는  것이다. 일단，예수 전 시 대 로  더듬어 올 라가자. 물 론  예수에 대 

해 살필 때도 ‘예 수 ’라는 한  청년에게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 

와  함께 있었던 민중과 더불어 이해해야 한다.

2. 민중운동의 태

예수운동과 직접 관계되는 시 기 는  마카베오독립전쟁으로까지 거 

슬러올라간다. 헬라계 시 리 아  세력이 팔레스틴을 점 령 하 였 다 (A .D . 

198년 ). 한편 성서에 나 타 난  대로 예루살렘은 찬란한 영광 혹 은  창 

기 , 바람난 처녀로 비 교되는데，항상 외적의 점령이 있을 때마다 외 

세 와  영합하여 최소한의 실 권 을  취하고서 모 든  것을 외세에 넘기는 

부패의 상징이었다. 이때도 예외는 아니어서 뜻 있 는  사람들은 예루 

살램을 하나둘 떠나게 되었다.

그러던 중  예루살렘 서 북 쪽  모 데 인 (Modein) 이라는 곳에 시리아 

관원이 와서 안티오쿠스의 제사를 강 요 하 자 ，이 지역의 노사제 마카 

베 오 一 그 도  예루살렘을 떠나온 의로운 사 람 이 었 다 一 는  이를 거부 

하였지만 관원은 다른 이로 하여금 행사를 진행시켰다. 이에 마카베 

오 가  분노하여 제사를 집행한 그  유다인과 시 리 아  관원을 죽여버리 

고  일어나서 “조상의 전통인 하느님을 경외하는 열의가 있는 자는 

나를 따 르 라 ”고  소리치고 아들 5명과 함께 입 산 하 였 다 (마 카 상  2, 

15-30). 이에 많은 민중들이 따라서 입산하였다. 그 리 고  마카베오의 

아들 유다는 모여든 사람들과 함께 군대를 조직하고 마침내 B .C .


